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합시다!!!
l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원인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충분히 먹고도 어느 정도 남아야”
  인심이 후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요즘 음식을 먹고 남기는 일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대로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3만 3천 톤입니다.
 

l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감염되는 전염병
  파라티프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아메바성이질. 간염 등이 있습니다.
 
l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음식을 만들 때 계획을 세워 적당량을 만듭니다.
 - 음식을 소중히 생각하여 적정량을 덜어서 다 먹도록 합니다.
 - 외식을 줄입니다. (한식 식당에서 남겨서 버리는 음식물이 많습니다.)
 - 야외로 나갈 땐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 1회용 용기사용을 줄입니다.

l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 그릇을 씻을 때 세제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 기름이 묻은 그릇은 휴지로 닦아낸 후 물로 씻는다.
 - 강가나 시냇가에 쓰레기나 생활하수를 버리지 않는다.
 - 상수도원에서 수영, 낚시, 빨래 등을 하지 않는다.

l 음식 국물 필요한 만큼만!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전국 69개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물 있는 
  음식의 버려지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국물은 버려졌을 때 음식찌꺼기보다도 오염도가 훨씬 높습니다. 국물도 먹을 만큼 
  받아서 맛있게 먹도록 합시다!

<희석하기 위한 물의 양> 

   라면 국물 한 컵(150ml)은   ☞ 5천 컵의 물이 필요하고

   김치찌개 한 컵(150ml)은   ☞ 1만 컵의 물이 필요하고

   우유 한 컵(150ml)은   ☞ 5만 컵의 물이 필요합니다.


